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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캘리포니아 와인 ALIVE 테이스팅 2025 서울’ 풍성한 프로그램 

선보이며 성료 

 

지난 2월 27일(목), 캘리포니아와인협회(California Wine Institute, 이하 CWI)가 주최하는 캘리포니

아 와인 얼라이브 테이스팅 2025(California Wines Alive Tasting 2025)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

었다.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 테이스팅 2025 현장 

  

CWI는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골든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Golden State of Mind)’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Alive’에 초점을 맞춰 2022년부터 4년 연속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 시음회에는 40개 

국내 와인 수입사와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네 개의 미수입 와이너리, 그리고 산타 바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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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와이너리가 출품사로 참여했다. 국내 수입되는 캘리포니아 와인과 미수입 와인을 아울러 총 

147개 캘리포니아 와인 브랜드의 500여 종의 와인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캘리포니아 와인

의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제품을 찾기 위해 750여 명의 국내 와인업계 관계자가 방문

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미농무부(USDA)의 주요 관계자도 참석하여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이 펼쳐

졌다.  

 

 

산타 바바라 테마 와인 부스 

 

캘리포니아 와인의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 CWI는 매해 '테마 와인 산지'를 지정하고, 그에 초점

을 맞춰 트레이드 테이스팅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올해의 테마 와인 산지인 산타 바

바라 카운티(Santa Barbara County)는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으로 서늘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으

로, 7개의 미국정부공인 포도재배지역(AVAs)을 보유하고 있다. 바다를 향해 열린 횡단 계곡

(Transverse Valley) 지형으로 인해 서늘한 아침 안개가 포도를 식혀주며 극적인 일교차를 만들어 

낸다. 무려 70여 종이 넘는 포도 품종을 길러내고 있으며, 와인 인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 매

거진으로부터 <2021년 올해의 와인 산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사

를 위해 산타 바바라 와인 생산자 연합(Santa Barbara Vintners Alliance, 이하 SBVA) 소속의 10개 

와인 생산자가 방한하여 특별 시음 부스를 통해 산타 바바라 고유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다양성 

넘치는 와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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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포인트(Crown Point) 와이너리의 에스테이트 디렉터 AJ 페어뱅크스(AJ Fairbanks) 

 

 

 

오전에 진행된 <산타 바바라 카운티, 2천 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와인 산지> 마스터 클래스에

서는 SBVA 소속 다섯 개 와이너리의 생산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 산타 바바라 지역과 와인의 특

징을 심도 깊게 전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한한 산타 바바라 카운티의 와인 생산자

는 ▲오 봉 클리마(Au Bon Climat) ▲브루어 클리프턴(Brewer Clifton) ▲크라운 포인트(Crown Point) 

▲디어버그 & 스타 레인(Dierberg & Star Lane) ▲페스 파커(Fess Parker) ▲라바지(LaBarge) ▲롱고

리아(Longoria) ▲마제럼(Margerum) ▲네이티브 9(Native 9) ▲프레스퀼(Presquile) 등 총 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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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봉 클리마(Au Bon Climat)의 오너 이자벨 클렌드넌(Isabelle Clendenen) 

 

오후에는 와인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로드 트립:

테이스트 & 토크쇼> 이벤트가 열렸다. 캘리포니아 와인과 인연이 깊은 신동혁 소믈리에(레꼬빵)

가 진행을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며, 작년 7월 CWI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 투어를 

다녀온 양윤주 소믈리에(양쏨멀티와인), 김민주 소믈리에(하우스오브신세계), 정아영 원장(서울스쿨

오브와인) 등 세 명의 와인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산타 바바라 카운티를 시작으로 파소 로블

스(Paso Robles), 러시안 리버 밸리(Russian River Valley), 소노마 카운티(Sonoma County), 멘도치노

(Mendocino), 나파 밸리(Napa Valley)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와인 산지들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

은 투어 당시의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들으며 각 지역의 프리미엄 와인 8종을 테이스팅할 수 있

었다. 마스터 클래스와 테이스트 & 토크쇼는 향후 CWI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본을 공

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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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로드 트립:테이스트 & 토크쇼 현장 

 

한편 행사장에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와 캘리포니아 프룬 

협회(California Prune Board)의 부스가 마련돼 캘리포니아 와인과 잘 어울리는 아몬드와 프룬, 

샤퀴테리의 페어링을 선보였다. 캘리포니아 관광청(Visit California)도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 얼라이브 테이스팅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힌 수입사 관계자는 “얼라이브 

테이스팅이 해가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프로그램도 풍성해져 매우 유익했다”며 호평했다. 

미농무부의 리사 알렌(Lisa Allen) 농업무역관장이 축사를 맡아, 한국 시장에서 캘리포니아 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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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시장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얼라이브 테이스팅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추후 

CWI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미농무부의 리사 알렌(Lisa Allen) 농업무역관장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California Wine Institute)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는, 1,00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및 와인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와인 생산,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수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8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전 세계 

27개국에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와인 산업 관계자, 미디어, 소비자를 위한 

시음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85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와이너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42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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